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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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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약 : 2011년 6월 ‘해상교통안전법’이 ‘해사안전법’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

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.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

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, 시설물안전진단,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, 법에서 

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

하고 있으며,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

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 

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. 

핵심용어 :  해상교통안전진단, 전문기관, 영향평가제도, 해사안전법, 법령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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